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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Michigan)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시에 있는 저명한 기독교 대학인 캘빈 대학(Calvin Col-

lege) 안에는 기독학문센터가 있다. 1976년에 설립된 이 센터는 헌신된 기독학자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중요

한 이슈들을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저술하도록 돕고 있다. 설립 이후부터 본 센터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91권의 책들을 출판했으며 그 중에는 2판에 들어간 책들도 많다. 그 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으며, 강의들

이 제공되었고 컨퍼런스들이 개최되었으며 공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다. 설립자들의 비전과 참가자들의 노력으

로 본 센터는 현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독 학문 연구 프로젝트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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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

공 포체프스트롬(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쾰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

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및 벨기에 복음신학대

학원(ETF)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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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일차적으로 캘빈대학에서 기독 학문을 발전시키려는 리더십 제공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 구조의 윤리적 함의들, 연구 방법들, 사고하는 방식들,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술 작품들 또는 학문

적으로 보다 비판적인 적용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독 신앙에 기초한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학문적인 전문성을 통해 일반

적으로 교육받은 대중들에게 교회와 사회 그리고 학계에 중요한 관심사들을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헌

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기독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평신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원칙

을 견지하고 있다. 

본 센터는 나아가 기독학자들이 현대 학계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책들을 출판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본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

료들은 성경적인 지혜와 개혁정신을 진흥시키기 위해 연구분야에 헌신한 기독학자들의 노력이다. 본 

센터는 또한 개별 학자들이 다양한 전통을 통해 동료들을 발견하여 함께 사역하도록 하면서 전문가와 

평신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본 센터는 캘빈대학의 교수진들을 지원하면서 전 세

계 기독학자들과도 연계하고 있다. 

본 센터를 섬기는 직원들로는 영문학 교수인 수잔 펠취(Susan M. Felch) 박사가 소장으로, 대일 윌리

암스(Dale Williams) 등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있다. 

또한 본 센터는 매년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모쪼록 우리 동역회가 이 센터와 앞

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  


